
산악자전거코스로‘최적’…무주적상조항산임도길 16기획
2020년 6월 12일 금요일

시원한바람타고페달힘껏밟으며고지로

▲▲무무주주 조조항항산산,, 하하늘늘공공원원 입입구구~~정정상상까까지지 66kkmm 산산악악자자
전전거거 코코스스로로 최최적적
사실 산악자전거 마니아들은 전국에 위치한 산길이라면

안 다녀온 곳이 없을 정도다. 무주는 천혜의 명산들이 즐
비하다. 그 많고 많은 산 중에 무주만이 갖고 있는 특징이
있고 독특한 명산들이 많다는 말이다.
무주군에 위치한 조항산속에는 하늘공원 입구에서부터

하늘공원이 자리한 조항산 정상에 이르기까지 산악자전거
마니아들에게는 색다른 코스가 될 것 같다.
이곳 주항산은 무주군 부남면과 적상면에 걸쳐 있는 산

으로 각종 수목으로 펼쳐져 있다. 시원한 바람이 솔솔 불
때면 산악자전거 마니아들은 마치 산신령이 된 듯한 기분
으로 자전거를 탈 것이다.
6km에 이르는 임야길은 포장이 돼 있어 그렇게 험하지

않다, 물론 하늘공원 정상까지 도착하기까지에는 S자형 길
이다.
하지만 이 곳 조항산은 그렇게 험하지 않고 완만해서 산

악자전거를 탈 수 있는 최고의 여건을 갖추었다.
이 곳을 찾은 산악자전거 마니아들은 또 다른 체험을 할

수 있다.
정상에 오르기 까지는 숨이 차오르겠지만, 정상까지 가

는 임야는 자작나무, 소나무, 잣나무 등 참나무과 나무들
로 양 쪽 긴 터널을 이루고 있다. 아무리 푹푹찌는 뜨거운
여름철에도 강한 햇볕이 차단돼 자전거를 타기에는 안성
맞춤이다.
마치 긴 동굴속에서 자전거를 타는 기분이 들 정도다.
이곳 조항산 하늘공원으로까지 이르는 임야는 수려한 산

세에다, 정적마저 흘러 세상 고민도 잊게 할 것이다. 더구
나 산이 갖고 있는 필요한 영양소도 함께 섭취할 수도 있
으니 말이다.
그래서 조항산 하늘공원 산악 코스는 레포츠도 즐기고

맑은 공기도 함께 마시면서 자전거를 타는 묘미도 함께
찾을 수 있는 임도다.
산세 또한 기가막힐 정도로 좋다. 조항산에서 저만치 보

이는 앞산, 즉 가리골산, 멀산, 마항산이 희미하게 보인다.
산이 갖고 있는 다양한 묘미와 멋을 함께 음미할 수 있다.

▲▲산산악악자자전전거거 만만큼큼 좋좋은은 운운동동 없없을을 듯듯.. 유유산산소소 운운동동으으
로로 제제격격
산악자전거의 장점은 전천후 주행성능이다. 오프로드는

물론 온로드에서도 탈 수 있고, 테크닉을 익히면 험한 산
길에서도 달릴 수 있다.
특히 국내에 산악자전거 인구가 많은 것은 그만큼 산이

많기 때문이다. 아무리 대도시라도 가까운 근교에는 산이

지천으로 있다. 무주다운 무주는 바로 명산이 많다.
무주 조항산 하늘공원 임도 코스는 산악자전거 주행에

큰 걸림돌이 없을 것 같다. 무주군이 촘촘하게 단장한 임
도에다, 주변 산으로 병풍처럼 펼쳐진 산세가 아름다운데
다, 맑은 공기가 심폐기능을 더욱 좋게 만들 수 있기 때문
이다.
산악자전거를 타면, 바로 심폐기능이 발달하고 순환기는

혈액을 심장에서 온 몸으로, 온 몸에서 심장으로 이동시키
는 기능을 갖고 있다.
자전거 운동은 많은 혈액이 심장에서 박출되고 빠르게

이동하면서 혈관의 유연성이 좋아져 순환기 계통에 아주
좋은 운동이라 할 수 있다.
특히 유산소 운동과 폐달을 돌리는 하체 근육이 반복적

으로 수축 이완돼 하체근력이 발달되면서 더욱 건강한 몸
을 유지할 수 있다.
조항산이 갖고 있는 자연을 벗 삼아 산길을 자전거로 달

려 보자. 레포츠도 즐기면서 호흡을 다시 한번 가담듬으면
서 달리다보면 이렇게 좋은 산악자전거 코스가 또 있을까
라는 생각이 들 것이다.
하늘공원 입구에서 조항산 정상까지 산악자전거로는 약

1시간 코스다. /무주=전문선 기자

산악자전거타기가

21세기최고의레포츠로

각광을받고있다.

전국의산악자전거동호인만도

1,000명에이른다.

100세시대를맞아건강을지키기위해

산악자전거를타는동호인들도

부쩍증가할것으로보인다

산악자전거는일반로드자전거와

다르게설계돼있다.

바뀌두께도다르고

기어가24단으로기어도다르다.

일반도로를달리는사이클과는

다르게설계된것은

바로산속을달려야만하는

특징이있기때문이다.

레포츠도즐기면서

수려한산세로형성된

무주군적상면조항산임도길을

달려보면어떨까?

하늘공원입구부터정상까지

6km에이르는임야길

포장잘돼험하지않고‘완만’

정상오르는길목에

나무들로양쪽긴터널이뤄

햇볕차단돼자전거타기‘안성맞춤’


